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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조종사자격증명(MPL)제도는 ICAO에 의해 도입되고 운영되는 새로운 개념의 조종사자격증명제도이다. MPL 훈련생들은 

역량기반훈련 방식을 통해 교육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MPL 국내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ICAO와 국내 항

공종사자(조종사)의 자격관리, 국내외 항공사 취업요건, MPL제도 관련 운영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MPL 관련 제도적 여

건과 국내 항공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센터, 항공사의 조종사 수급관련 현황, 제도 운영 관련 항공사·훈련생의 관심사항 등의 

확인을 통해 국내에서의 운영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Abstract]

Multi-crew pilot license (MPL) is a new pilot licensing concept introduced and operated by ICAO. Mostly, candidates for MPL 

are educated and drilled with competency-based trainings (CBTs). In this paper, to present education and training measures for the 

domestic MPL application, ICAO documents and Korea aviation laws for pilot licensing, domestic and foreign airlines' employee 

requirements, and status of operations related to MPL system are identified. Also feasibility of MPL application in Korea is 

reviewed by checking approved domestic aviation training institutions’ capabilities, airlines’ pilot demands, and concerns of 

airlines and trainees with MPL system. Finally, three education and training measures on MPL application in Korea for the air 

navigation safety are suggested.

Key words : Air navigation systems, Competency-based training (CBT), Crew resource management (CRM), Multi-crew 

pilot license (MPL),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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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조종사자격증명(MPL; Multi-crew pilot license)제도는 각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조종자원을 미리 선발하여 입사전 비행

교육과 항공사 자체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

사후 추가적 교육ㆍ훈련 없이 부조종사 임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종사 자격부여 제도이다(1).

국제항공운송협회(2)는 MPL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37개 항공사가 5,700여명을 교육하여 

3,500여명이 MPL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중 90여명은 이미 기장

(Captain)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일 기간(2006년~2018년) 국내에서 MPL을 취득한 

인원은 없었다(3).

MPL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조종사 초기 교육ㆍ훈련을 최

소화하고, 대신 항공사의 Multi-crew concept,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Air navigation system and procedure, TEM 

(threat and error management), 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교육ㆍ훈련 등을 강화하여 진행한다. 항공

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조종 기량(Control skill)

보다 의사소통, 리더십, 팀워크, 업무로드 관리, 상황인식 및 체

계화된 의사결정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4).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변화에 따라 조종사 양성 교육ㆍ

훈련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일환으로 ’80년대 초부터 

MPL제도를 연구하였으며, ICAO는 2006년 3월 MPL제도를 국

제적인 조종사 자격증명제도로 채택하였다(1).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2009년 9월 MPL제도 도입 관련 

조항이 항공법에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

지 없다.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

만 그중 하나는 국내에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항공기 항행을 위한 국내 MPL 유

자격자 양성을 도모하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구축 측면에서 

적용 가능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Ⅱ. 연구방법

국내 MPL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 제시를 위해 

국내ㆍ외 항공종사자(조종사) 자격관리제도, 해외 MPL제도 운

영현황, MPL제도 관련 국내 운영 여건 등 총 3가지의 요인들에 

대하여 심층 검토ㆍ분석하였다. 

첫째, 항공종사자(조종사) 자격관리제도는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5), ICAO Doc 9868 ‘Training’(6), 항공안

전법(7),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

정요령(8) 등 국내ㆍ외 법규 및 규정에 명시된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최소기준, 자격요건, 교육내용, 시간 등을 검토하였고, 이

를 통해 국내 및 해외 항공사의 취업요건 등을 함께 분석하였

다. 

둘째, MPL제도 해외 운영현황은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5), ICAO Doc 9868 ‘Training’(6), IATA Guidance 

material and best practices for MPL implementation(1), ICAO 기

준개선 연구(9), IATA global MPL course tracker(2) 등의 문헌

을 확인하여 MPL 자격관리 및 과정 구성, 기존 조종사 자격증

명 제도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해외 항공사 현황과 사례 등을 검토ㆍ분석하였다. 

셋째, MPL제도 관련 국내 운영 여건은 국토교통부고시(항

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8)

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과 항공훈련센터들의 역량, 항공사 

별 조종사 수급수요, MPL 교육ㆍ훈련 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ㆍ분석하였다.

이후 위 검토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국내 MPL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방안별 장점

과 약점을 비교하여 기대효과를 구체화 하였다.

Ⅲ. 항공종사자(조종사) 자격관리제도

3-1 항공종사자(조종사) 자격요건

1) ICAO 자격요건

ICAO Annex 1. 제2장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별 지원요건, 

지식기준, 기술기준, 업무범위, 필요한 비행경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공신체검사를 통과하고, 비행교육ㆍ

훈련을 통해 규정된 지식과 비행기술을 충족한 후 평가를 거

쳐야 한다(5).

필수 지식과 비행기술에는 Air law, Aircraft general 

knowledge for aeroplanes, Flight performance, Planning and 

loading, Human performance, Meteorology, Navigation, 

Operational procedures, Principles of flight, Radiotelephony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최소 비행경험은 자격증명별로 40시간(자가

용), 200시간(사업용), 1,500시간(운송용) 등으로 정량화 되어

있다. 

또한, 조종사별로 수행할 수 있는 비행업무 범위는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등 자격증명에 따라 나뉘어진다.

2) 국내 자격요건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조종사) 중 자격

증명을 취득한 인원만이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비행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

송용 조종사로 구분하고 있다. 조종사는 경비행기, 여객 및 화

물기, 전투기 등을 조종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내

에서는 국가 항공기 운용 조종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종사가 



항행안전 증진을 위한 국내 부조종사자격증명(Multi-crew Pilot License; MPL)제도 도입 관련 교육ㆍ훈련방안

39 www.koni.or.kr

항공사에 근무하며 여객 및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정의 지상학술교육과 비행훈련을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 구

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평가를 통과해야한다. 

국내에서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구술과 실기시험에 응시하

기 위해 필요한 기본 비행경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에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있고,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제 82조 제1항 관련)에 명시되어 있다(10).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8)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자와 MPL을 제외하고,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의 이론시험 과목은 모두 동일하게 적

용되며 자격증명별 비행경력은 대부분 ICAO 기준과 동일하

지만, MPL의 비행경력 240시간 이상은 실비행으로 40시간 이

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3) ICAO와 국내 자격요건 비교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과 국내 항공안전법의 

항공종사자(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는 ICAO 회원국들이 가급적이면 국제기준을 따르는 방향으

로 관련법이나 규정을 제정·공표하기 때문이고, 국내 항공종

사자(조종사) 자격요건도 ICAO와 같은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

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세부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보

여진다.  

표 1. ICAO와 국내 항공안전법 조종사 자격요건 비교

Table 1. Flight crew requirement comparison between 

ICAO and Korean aviation law.

Type ICAO
Korean 

aviation law 
Comparison

Requirement
- Age 17~21
- Knowledge and Skill
- Medical certificate

Knowledge 
and Skill

- Specify required 
knowledge subjects 
and flight experience by 
license

- Knowledge test subject is 
aviation law only in Korea.
- Actual flight experience 
requires more than 40 hours.
- Flight time of non-ATO 
may recognize in Korea.

Privileges 
- Categorized by 
license 

3-2 국내 및 해외 항공사 취업요건

국내 항공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자들은 네 가지 그

룹으로 나눌 수 있다(11). 첫 번째 그룹은 전역한 군경력 조종

사들이고, 두 번째는 국내 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학생들, 세 번

째는 사설 비행교육원 교육생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들어온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조종사

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가용 조종사자격증, 계기비행증명, 

사업용 조종사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입사 지원할 시점이 되면 

200시간(시뮬레이터 10시간 포함) 정도의 비행 경험을 가지게 

된다(10). 통상 항공사 입사 지원요건이 이보다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행시간을 쌓거나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하여 교

관으로서 비행경력을 쌓아 입사요건을 충족하려고 노력한다. 

항공사 취업 조종사가 되기 위한 방법 측면에서 ICAO 자격

증명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항공안전법을 검토한 결과 두 가

지 Carrier path가 일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해

당 교육 훈련을 통해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사업용 조종

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요구되는 비행경력을 쌓은 후 항공

사에 지원하여 부조종사가 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정 전

문교육기관의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가용 조

종사 자격을 포함하는 MPL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2019)에 따르면 소형항공운송사

업을 제외한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

울, 에어인천 등 총 9개 항공사이며이들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

으로 신입 조종사(운항승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12).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탈 및 각 항공사 채용정보 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대한한공과 진에어를 제외한 항공사들이 대부분 

250~300 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통상 240 시간 정도의 비

행경력을 갖게 되는데,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요구하는 비행

시간이 1,000시간임을 감안할 때 이 두 항공사들은 자체 MPL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MPL

제도는 250~300 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나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등의 항공사들이 고려해볼 수 있

는 제도로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의 부기장 

모집요건은 최소 1,000시간의 고정익 터빈 비행경험, FAA 

ATP (multiengine), FAA class 1 medical certificate, 항공무선통

신허가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지만 학사학위를 선호한다고 

되어있다(13).

그리고 영국 저비용항공사 이지제트(Easy jet)는 1,000시간

(10톤 이상 항공기 운항 500시간), EASA licence와 medical 

certificate, ICAO English 4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14). 

대표적인 동남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Air asia)는 

지원자에게  500시간 이상의 항공사 비행경험, ICAO ATPL

(계기비행  Type rating 포함) 또는 다발 사업용조종사(계기비

행 포함) 자격증명과 , Class 1 medical certificate, ICA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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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15). 

대만 에바항공(Eva air)의 경우 2,000시간(다발 사업용 500

시간),  ICAO ATPL, JAA ATPL(A) 또는 FAA ATPL, Class 1 

medical certificate, ICAO English 4등급 이상을 필요로 한다

(16).

필리핀 세부퍼시픽항공(Cebu pacific air)은 1,500시간(제트 

500시간)의 비행경험, 다발 사업용조종사(CPL-multiengine) 자

격증명, Class 1 medical certificate, ICAO English 4등급 이상 보

유가 지원요건이다(17).

이와 같이 해외에서도 일부 저비용항공사를 제외한 다수 

항공사가 고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 항공사

들은 지원자들에게 약 1,000시간 이상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명(ATPL;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행경력을 가지

면서도 기존의 ATPL과 비슷한 역량을 보유한 신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 

Ⅳ. 해외 MPL제도 운영현황

4-1 MPL 자격 획득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ICAO의 MPL제도 관련 기준은 ICAO Annex 1과 Doc 9868

이다. ICAO Doc 9868(2016)은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기본 구성안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

시하였다.

그림 1. MPL training 구성

Fig. 1. Multi-crew pilot license training scheme(19).

4-2 해외 MPL 교육ㆍ훈련 전문기관

항공전문교육기관은 국가별 항공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곳을 의미하며, 미국의 Part 141 비행학교, Part 

142 training center, EASA의 ATO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IATA global MPL course tracker 통계(2018)에 따르면 2018

년 1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3개 항공전문교육기관이 37개 

항공사와 연계하여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항공전문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4개월에서 24

개월이며 이중 비행교육(Flight instruction) 시간은 246시간에

서 404시간, 지상 학술교육(Ground school)은 평균 960시간, 시

뮬레이터 훈련은 평균 190시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2006년 최초로 MPL 제도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덴

마크, 호주, 캐나다, 중국, 체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10여개 국에서 MPL 전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 운영하고 있고 그 효과성이 가시화되면서 

캐나다, 호주, 중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2006년 덴마크 CAPA (center air pilot academy)는 Sterling 항

공사와 함께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4개월 동

안 FSTD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 158시간, 실비행 90

시간 등의 훈련을 통해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18년 12

월 기준으로 그중 9명이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독일의 

LAT (lufthansa aviation training)와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MPL 

프로그램을 통해 23개월 동안 960시간의 지상학술 교육과 

FSTD 210시간, 실비행 100시간의 훈련을 진행하여 2018년 12

월 현재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2).

호주의 민간항공안전국(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은 2007년 3월 MPL 교육ㆍ훈련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2008년 12월 졸업한 훈련생들이 MPL 자격의 B737 부조

종사가 되었다. 2018년 IATA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훈련센터 

Alteon은 CEA (china eastern airline), Xiamen airline와 협업하

여 24개월 동안 FSTD 290시간, 실비행 110시간의 훈련으로 6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한국교통연구원, 2012; IATA, 2018).

캐나다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멍크턴 비행학교와 CAE 훈

련센터에서 MPL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에어

아시아, 플라이비, 이지젯, 드레곤에어, 타이거에어 등 세계 각

지의 항공사와 연계하여 2018년 12월 기준 평균 20개월 동안 

750~1000시간의 지상학술과 FSTD 190시간, 실비행 100시간

의 훈련을 통해 22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2, 20).

중동의 대표적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Etihad airways)은 

2014년 5월 MPL 교육ㆍ훈련을 위해 에티하드 비행학교(EAT; 

Etihad aviation training)를 설립하고, 20개월 동안 1,340시간의 

지상학술교육과 FSTD 266시간, 실비행 74시간의 훈련을 통해 

18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21). 

항공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2018년 기준 

Alteon과 CAFUC (civil aviation flight university of china) 훈련

센터를 통해 Xiamen airline, Air china, China eastern 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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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outhern airline, Spring, Junyao airline 등이 평균 23개월 

동안 지상학술교육 900시간, FSTD 260시간, 실비행 100시간 

정도의 훈련을 진행하여 3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중 7

명은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2). 

이처럼 해외의 많은 항공사들은 단순히 비행시간과 경력을 

쌓아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려던 전통적 비행훈련 방식과는 달

리,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역량기반의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중

에 있다.

4-3 MPL 교육ㆍ훈련의 장점 및 애로점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은 Multi-crew 조종환경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역량 중심훈련(CBT; Competency based 

traning)과 위험관리(TEM; Threat and error management)를 고

려한 단계별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지식(Knowledge), 숙련도(Skill), 및 태도(Attitudinal)에 관한 역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체제설계(ISD; Instructional system 

design)에 의해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수업체제설계(ISD)는 각 

훈련의 성과에 중점을 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훈련생의 역량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은 교육성과에 기반을 두며, 훈련생들이 

요구되는 모든 역량을 습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점

에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이 반복되는 교육·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개개인 맞춤형으로 역량에 따

라 항공기 운항 분야의 기술발전 및 표준화된 절차 수행 등을 

교육·훈련받아 항공사는 자사의 부조종사로 적합한 인재를 길

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항공사별로 운영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담

당하는 항공 전문교육기관은 여러 종류의 시뮬레이터가 필요

하고, 전문교관 확보 또한 쉽지 않다는 애로점을 예상할 수 있

다.

표 2. MPL의 장단점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MPL training advantages and 

difficulties.

Advantage Disadvantage

- Airline customized training 

available

- CBT for each trainee

- Put on-the-job immediately 

after obtaining relevant license

- Various types of simulators 

needed

- MPL specialist instructors 

needed

- Time and cost for customized 

training development and update

Ⅴ. 국내 MPL제도 운영 여건

5-1 제도적 여건

항공안전법(2018)은 ICAO 기준에 기반하여 국내에서도 

MPL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8)에 따르면 MPL제도

의 교육은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수색 및 구조 

포함), 전파법규 및 전기통신술, 무선공학(항공보안무선시설 

및 무선기기), 항공기상, 공중항행, 항공계기, 운항관리(비행계

획 포함), 항공역학(비행이론, 감항검사 포함), 항공기구조, 항

공장비, 동력장치, 정비방식, 중량배분, 중심위치, 항공기 성능, 

항공기 조종법, 항공기 취급법, 인적 성능 및 한계(위기 및 오류 

관리 포함), 특정 형식의 항공기 비행교범(구조, 동력장치, 장

비, 성능, 운용제한 및 중량배분 등 포함), 특정 형식의 항공기 

조종실 절차훈련 (CPT; cockpit procedure training), 항공사 운영

(항공역사, 운송항공회사, 항공경제, ICAO와  IATA의 역할 포

함)과 8번 이상의 시험을 포함한 지상학술과정으로 최소 650시

간 이상 진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비행훈련은 모의비행훈련장치와 실제 비행기(최소40

시간)에 의한 훈련으로 총 24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항

공기 비행 전 지상 작동, 항공기 이륙, 상승비행, 순항비행, 강하

비행, 접근비행, 착륙, 비행 후 지상 작동과 8번 이상의 시험으

로 구성된다.

MPL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관과 평가관의 자격요건과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관은 지상학술 학과교관과 

비행 실기교관으로 구분하여 최소 나이, 필요자격증명과 경력, 

그리고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규정 등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8)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MPL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MPL 교육·훈련이 이

루어지거나 수료자가 배출된 사례는 아직 없다.

5-2 국내 MPL 교육ㆍ훈련 가능 예상 기관

MPL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항공기, 전문

교관, 그리고 자체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문교육기관

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2곳이며, 교육기관별 세부

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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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PL 교육ㆍ훈련이 가능한 국내 전문교육기관

Table 3. Domestic authorized training institute for MPL 

training(22, 23).

Institute Instructor Aircraft Simulator Remarks

Korea 
aerospace 
university*

Available
C172
DA42
CE525

C172
DA42
CE525

- Various MOU available
- Multiengine and jet 
type rating avilable
- Effective training 
available with own airport

Hanseo 
university* Available

AT4
C172
PA44
C90GT
C525
BE1900

C172

* Jet rating available

아울러 ’19년 1월 현재 국내에는 한국공항공사 항공훈련센

터, 보잉코리아, 에어버스 트레이닝 코리아, CAE FSS 코리아 

등 한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항공훈련센터 4곳이 운영 중에 

있다(22). 이 항공훈련센터들은 대부분 국내·외 항공사들로부

터 위탁받은 기성 조종사 대상 시뮬레이터 교육·훈련을 수행

하고 있으나, 실 비행기를 활용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취득 관

련 교육·훈련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국내 항공훈련센터별 세

부 운영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항공훈련센터

Table 4. Domestic authorized training centers(22).

Training 
centers

Instructor

Training device

Remarks

Aircraft Simulator

KAC 
aviation 
training 
center

Available CE525 CE525

- Consigned training for 
airline’s initial jet training
- Non-consigned training 
available

Boeing 
korea

Available -

B737
B747
B777
etc.

- Consigned training only

Airbus 
training 
korea

Available -

A320
A330
A350
etc.

CAE FSS 
korea

Available -
B737
A320
etc.

- Mostly consigned 
training for LCC
- Limited non-consigned 
training available

5-3 항공사의 조종사 수급수요

항공업계는 국제정치·경제 상황, 제도변화, 유가변동 등의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조

종사 수요 증가로 기성 조종사들이 중국 등 해외 항공사로 이

직하는 사례를 다수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보

장이 없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회사의 항공안전철학과 항공기 운항

역량을 실천할 안정적 조종자원 확보에 큰 관심이 있으며, 자

신들의 회사에 적합한 조종사들을 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APP (airline pilot program), PPP (professional pilot program), 

UPP (uljin pilot program) 등 선선발 제도를 통해 이런 자원들

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항공사의 조종인력 양성 협약체

결 보도자료(2017) 내용에 따르면 조종사 선선발 제도는 항공

사와 훈련기관이 함께 훈련생을 선발하고 위탁교육 후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써 2017

년도에는 8개 항공사와 17개의 기관이 항공사 조종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하는데 동의

했다고 한다(24).

하지만 이러한 선선발 제도 프로그램들은 항공사들이 필요

로 하는 자원들을 회사가 미리 선발 한 다음 선발된 자원들이 

스스로 국내 또는 미국 등지에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등을 

취득하고 나서야 입사가 가능하고, 입사 후 부조종사로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 내에서 비행 교육ㆍ훈련을 다

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MPL제도와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항공사는 단순한 비행기량 보유가 아닌, 투철한 안전의식

과 승무원 협동 역량 및 리더십을 보유하고 회사 철학을 이행

할 수 있는 맞춤형 조종사를 필요로 하므로, 선선발 제도의 일

환으로써도 MPL제도에 관한 항공사의 관심은 커다란 잠재성

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

도 국내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 제도의 존재 및 우수

성에 관한 홍보 부족, 저비용항공사의 실제 적용 여력의 부족, 

아직까지 국내에 MPL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전문기관 등 인프

라 부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5-4 MPL 교육ㆍ훈련 비용 및 부담 주체

루프트한자 그룹의 비행훈련기관인 EFA (european flight 

academy)는 루프트한자 그룹의 모든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에 6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기관으로써 스위스, 독

일 및 미국에 7개 교육시설과 50대 이상의 최신 항공기 및 시

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EFA는 각종 조종사 훈련 프로그

램과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데, EFA MPL 교육ㆍ훈련과정 비용은 약 1억4백만원

(€80000)으로 제시하고 있다(25).



항행안전 증진을 위한 국내 부조종사자격증명(Multi-crew Pilot License; MPL)제도 도입 관련 교육ㆍ훈련방안

43 www.koni.or.kr

한편 국내 한서대학교가 민간항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PPP 과정은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

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종훈련생을 선발하여 300시간의 

계기/다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및 제트한정증명을 취득하

게 한다. 이 과정은 교육비만 약 8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태안

비행장 및 미국 위탁비행학교 비행교육을 통해 266~300시간

의 비행시간을 보장한다(26). 이후 지원자가 항공사에 입사하

게 되면 항공사는 입사자가 부기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ㆍ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비용으로 약 3천만원 정도

가 소요된다(27). 

따라서 MPL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항공사 부조

종사를 양성하는 비용과 전통적 방식으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

하고 항공사 입사 후 별도 자격훈련을 수행하여 부조종사가 

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5와 같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단순 비용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지만, MPL 자격

을 취득한 자원은 항공사 입사후 바로 비행임무에 투입이 가

능하나, 전통적 방식으로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원은 입사

후 1~2년간 소정의 별도 교육ㆍ훈련을 받은 이후에야 부조종

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는 조종자원

의 활용측면에 기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MPL 교육ㆍ훈련 비용부담 관련 사항은 이 제도가 국내에

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된 바는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MPL 교육ㆍ훈련 비용부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독일 루프트한자의 경우 지원자가 

부담하거나 루프트한자 그룹이 비용을 선 부담 후 지원자가 

입사하게 되면 급여에서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영국은 지원자가 은행에서 재정지원(Bank-loan)을 받으며, 덴

마크와 대만의 에바항공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에

티오피안항공은 정부에서 교육ㆍ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8).

우리나라에서도 MPL 교육ㆍ훈련이 시행되게 된다면 외국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비용부담 방법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 5. MPL과 PPP과정 양성비용 예시

Table 5. Examples of training costs for MPL and PPP 

programs.

Type
Cost 

(Million won)
Remarks

Multi-crew Pilot 
License

104

- Excluding living cost and 
others 

Professional Pilot 
Program

116

* EUR : KRW = 1 : 1300

Ⅵ. 국내 MPL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국내 MPL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항공사들도 자사의 안전철학과 운항역

량을 보유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MPL 유자격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MPL 제도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ㆍ훈

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립할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3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 MPL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나. 2곳 이상의 항공전문교육기관 연계 운영 

다. 항공사와 전문교육기관 합작 MPL 교육ㆍ훈련센터 설립

6-1 MPL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MPL 교육ㆍ훈련은 항공사 맞춤 프로그램으로써 해당 항공

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의 전문교육기관

이 맡아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은 항공기, 시뮬레이터, 전문교관

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항공기나 시뮬레이터는 MPL 자격 취

득 자원을 필요로하는 해당 항공사별로 소요 기종이 다를 수 있

다.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비행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항공기를 이용한 실 비행과 제트시뮬레이터 훈련 등 2단계 교

육ㆍ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과정 수준의 훈련으

로써 기존 조종사 교육훈련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부조종사로서 필요한 역

량을 배양하는 훈련이며 계기비행, 고성능 제트항공기 운항 관

련 내용이 포함되고, 이때부터 항공사 입사 후 필요한 운항관련 

지식과 비행경험을 쌓게 된다.

국토교통부(2019)에 따르면 ‘19년 1월 기준 국내의 조종교

육 전문교육기관은 16곳이며, 자가용조종사 교육·훈련이 가능

한 항공전문교육기관은 대학기관 9곳, 사설 전문교육기관 3곳

이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 MPL 교육·훈련 가능 요건인 항공기, 

전문교관, 자체 시뮬레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

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두 곳이다. 

한 곳의 전문교육기관에서 MPL 전 교육ㆍ훈련과정을 진행

하다면 커리큘럼 진행이 매끄럽고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방안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2곳 뿐이라

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6-2 2곳 이상 항공전문교육기관 연계 운영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은 일반항공의 자격증명 프로그

램과 비교해서, 자가용 자격증명 취득과정을 제외한다면 계기

비행, Air navigation system and procedure, CRM (crew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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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항공사별 표준운영절차(SOP), 상황판단

(Situation awareness) 역량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역량 

배양, LOFT (line oiented flight training)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으로 구성된다. 

또한, 초기 제트훈련이 포함되는데, 항공사별 운영 기종이 

다를 수 있어 MPL 교육ㆍ훈련기관에서는 여러 기종의 시뮬레

이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앞의 6-1에서 살펴본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항공사의 표준운영절차나 LOFT 등의 훈련을 진행할 항공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교관이 부족할 수 있으며, 제트 한정자격 

관련하여 1개 기종의 제트항공기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2곳 이상의 항

공전문교육기관을 연계하여 MPL 교육ㆍ훈련을 운용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가. 국내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항공훈련센터 연계

국내 항공훈련센터들은 비교적 여러 기종의 시뮬레이터들

을 보유하고 이미 항공사 위탁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

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와 같은 국내 전문교육기관의 제한사

항인 선택 가능한 시뮬레이터 기종 확대, 항공사 현장경험 교관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나. 해외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항공훈련센터 연계

MPL 교육ㆍ훈련 초기단계에서 시행하는 자가용 조종사 자

격증명과정과 관련하여 국내 비행훈련환경은 기상이나 조종교

육 인프라가 해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제약영향을 직접 받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은 해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이후 나머지 MPL 교육

ㆍ훈련을 국내 항공훈련센터에서 진행한다면 교육기간 단축과 

효과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단, MPL 자격 취득을 위한 전 교육ㆍ훈련 과정을  해외기관

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

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6-3 항공사와 전문교육기관 합작 교육·훈련센터 설립 운영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은 항공사 맞춤형 교육이 주목적

이므로 항공사가 자체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제한으로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하

여 합작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

이 될 수 있다.

합작 교육ㆍ훈련센터가 설립되면 항공사의 교육·훈련 담당 

전문교관들을 활용하여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초기훈련부터 훈련생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

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일관된 교육·훈련 진행이 가능하며, 

효과적 훈련방법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사에 적합한 전문교육기관 선정부터 교육ㆍ훈

련센터 설립까지 제도적 합의와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실

제 운영이 시작되기까지 많은 협의·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방안별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the pros and cons of MPL 

training methods in Korea.

Type Pros Cons

Designated one MPL 
training center

- Available close 
collaboration with 
airline
- Available 
continuous standard 
training

- Few possible 
training center in 
Korea 

More than two 
designated MPL 
training center

- Several options 
available for training 
centers
- Available close 
collaboration with 
airline

- Between centers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required

Joint venture (Airline 
and training center)

- Provide customized 
program effectively

- Institutional and 
financial issues 
related to joint 
venture 

6-4 방안별 비교 종합

국내에서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전문교육인력, 시뮬레이터 등 중요한 고려요소들이 전

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MPL 제도 취지에 맞는 항공사별 맞춤

형 교육 커리큐럼, 비행훈련을 위한 기상조건 등 다양한 요소들

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

에서는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3가지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

램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방안들을 종합하여 비교

해 보면 위의 표 6와 같다.

Ⅶ. 결  론

MPL제도는 효율적인 역량기반의 교육ㆍ훈련 방식을 통해 

적절한 능력을 갖춘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ICAO에서 도입하

고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격제도이다. 이는 2인 이상의 조

종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사의 부기장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

록 FSTD의 교육ㆍ훈련을 적용한 맞춤형 자격제도이기도 하다.

MPL제도는 자칫 부족한 조종사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는 역량기반 교육ㆍ훈련을 통해 항공사별로 

필요한 적합 인재를 양성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현업에 투

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MPL제도가 국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MPL 

교육ㆍ훈련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ㆍ

외 법, 제도, 해외 운영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해외 운영기관과 

국내 비행교육 기반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판

단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MPL 지정 전문교욱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 둘

째는 2곳 이상의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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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항공사와 전문교육기관 합작 MPL 교육ㆍ훈련센터 설립 

운영방안이다. 

MPL제도는 그 특성상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철학과 비

행역량을 가진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

에 MPL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시행에 국내 항공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하더라도 항공사 홀

로 MPL 교육ㆍ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기관, 

항공사, 항공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센터들이 중지를 모아 협

업한다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경험하였던 MPL 제도의 효과

를 누리게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MPL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MPL 교육ㆍ훈련 세부 커리큐럼 구성에 관한 고찰 및 

MPL 교육ㆍ훈련 비용부담에 관한 조치방안 등이 향후 연구 필

요 분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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